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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서울프린스호텔 소설가의방(상반기) 지원심의 총평

ㅇ 심의회의 명 : 2023년 서울프린스호텔 소설가의방(상반기) 입주작가 선정 심의

ㅇ 회의일시 : 2023년 2월 8일(수) 13시

ㅇ 회의장소 : 서울프린스호텔 명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 (주)서울프린스호텔이 후원하는 ‘소설가의 방’ 사업

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였다. 그간 이 자리를 거쳐간 신진 작가들이 이제는 한국

문학의 귀중한 토대가 되었다는 점은 이 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게 

한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예술현장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4명(작년 

기준)에서 6명으로 확대하였다. 더불어 신진 작가들의 새로운 이야기로 구축될 한국

문학의 공간도 보다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올해 상반기 입주를 희망하는 25명의 신청자가 보내준 지원서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한 편의 우수한 창작물을 위한 심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종합적인 점검이 요구

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창작 이력과 더불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제공되는 집필

공간의 활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

에 가산하여 우대하였다. 그 결과 3인의 위원들이 개별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토론 후 최종 6명을 선정하였다. 

소설을 쓰는 일은 사실, 소설과는 무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가능할 때가 많다. 그것

이 개인의 건강이나,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나 사회적인 문제일 때도 있

다. 아마 집필 공간의 문제 역시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당장의 문장을 완성하

는 데에는 너무 먼 관계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의 문장을 쓰는 일의 전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멋진 공간을 

제공해준 호텔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심사위원 일동


